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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정, 권익위 청렴 시책 1등급, 청렴도 추락 주장 사실무근

“부패한 경기도 만들어” 허위사실 유포한 김문수 후보 고발

- 이 후보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받아
- 김 후보가 청렴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1등급 없는 가운데 2등급…최상위권 
- 전 국민이 보는 TV토론에서 허위사실로 이재명 도정 부패했다고 매도 … 서울경찰청 고발

□ 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9일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를 만들어버렸다”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

□ 김 후보는 지난 27일 제21대 대선 3차 TV토론(정치 분야)에서 “청렴도를 전국 1위로까지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 또 성남시를 만들어 버리고”라고 

발언하는 등 이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에서 경기도는 2019년, 2021년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2년 연속 부패사건 미발생 등을 인정받아 평가 자체가 면제됐다. 

앞선 남경필 지사 도정시기인 2014~2018년에는 ‘3등급’이나 ‘2등급’ 평가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지사에 취임한 이후 전임 지사 재직 때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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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 

1~16위로 평가받았다. 

남경필 도정 당시에도 2·3 등급, 이재명 도정 당시에도 2·3등급로 권익위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청렴도를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 성남시를 

만들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 2006~2022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평가(광역자치단체) 현황 출처 : 국민권익위 누리집 ]

□ 아울러 김 후보는 지난 9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13일 부산 자갈치시장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기 청렴도와 관련해 “마지막 3년에는 전국 1등을 계속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실제 김 지사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2012년 3위 ▲2013년 4위 ▲2015년 1위로 평가

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년) 도지사
경기도 

순위(위, 등급)
비고

2006 손학규 16
2007

김문수
(피고발인)

16
2008 2
2009 10(보통)
2010 6(우수)
2011 1(1등급)
2012 3(2등급) 1등급 없음, 1-6위 2등급
2013 4(2등급) 1등급 없음, 1-6위 2등급
2014 1(1등급) 1등급 1-2위, 2등급 3-4위
2015

남경필
5(2등급)

순위 평가, 등급 평가2016 5(2등급)
2017 6(3등급)
2018 2등급 1등급 1곳, 2등급 5곳
2019

이재명

2등급 1등급 없음, 2등급 7곳

2020 3등급
1등급 없음, 2등급 6곳,

3등급 6곳
2021 2등급 1등급 1곳, 2등급 5곳

2022 김동연 3등급
1등급 없음, 2등급 5곳, 3등급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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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이재명 도정은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

고,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1등급이 없는 가운데 2등급 평가를 받는 등 사실상 ‘1위’에 준하는 

청렴도를 보여줬다”며“김 후보는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만으로 본인만이 청렴하고 이재명 

도정·시정은 부패했다며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


